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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소년단의 팬덤 ‘아미’의 사례를 통해 본 연구에서는 팬덤 정체성과 팬 행동

주의에 대한 기존의 단선적인 논의를 비일관성을 중심으로 재구성하고, 행위자-네

트워크 이론을 통해 팬덤 정체성을 물질적 배치의 차원으로 이해하여 팬 행동주의

를 현행적인 것으로 바라본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팬덤 정체성을 행위자-네트워

크의 효과이자, 행위자들이 결절된 또 하나의 행위자로 개념화한다. 이때 팬덤 정체

성은 계속해서 안정화되어야 하는 행위자이며, 팬 행동주의는 그러한 안정화를 위

한 현재 진행 중인 전략이다. 아미의 경우, 이들의 역사는 특히 사회 정의를 실현하

고자 노력한 실행들로 정의되어 왔다. 아미라는 팬덤에 대하여 행동주의는 팬덤의 

역사와 대응된다. 아미는 자신의 경계를 정의하고 보존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행동

주의라는 자신의 역사를 동원했고, 행동주의는 사건들의 연쇄 안에서 형성된 가치

를 실현함으로써 자신을 강화하는 데 아미를 동원했다. 그런 맥락에서 아미라는 팬

덤 정체성은 팬덤과 팬 행동주의 사이의 상호구성 관계를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다. 

본 연구는 팬덤을 소재로 삼고 있지만, 팬덤 연구에 그치기보다 정체성과 행동주의

의 관계 자체에 대해서 고찰하며, 기존 사회이론과 행위자-네트워크 이론 사이에서 

마찰을 빚는 개념인 ‘역사’를 하나의 블랙박스로 개념화함으로써 마찰을 해소하고

자 한다. 소수-되기, 혹은 총체화하는 힘에 대한 전쟁으로서의 행동주의는 사회를 

더 나은 방향으로 만들어가는 가치와 결부된 행위이다. 팬 행동주의, 나아가 행동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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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를 하나의 행위자-네트워크로 재회집하는 것은 더 나은 사회를 향한 희망 혹은 

낙관을 잠재성이나 가능성의 영역에 남겨두는 대신, 그것을 위해 가장 가까운 일상

에서 저항의 물질적 근거를 마련하는 일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아미, 방탄소년단, 행위자-네트워크 이론, 팬 행동주의, 팬덤 정체성, K-컬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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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들어가며

대안을 상상하고 공동체를 형성하는 능력은 

정치적 행동주의의 기본적인 전제조건이다.1)

‘팬덤(fandom)’은 그야말로 뜨거운 감자다. 과거에 ‘오빠 쫓아다니는 

빠순이’ 정도로 폄하되던 팬덤은 최근 케이팝 산업의 성공 전략에 대한 

분석에서부터 정치인 지지자들의 행동에 대한 분석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중요한 열쇠말로 부상했다. 그러나 여전히 팬덤은 (주로 콘텐

츠 마케팅 분야에서) ‘적극적인 소비자’로, 혹은 (주로 정치 분야에서 ‘팬

덤 정치’와 같은 용어와 함께) ‘폭력적이고 비성찰적인 지지자’로 설명되

곤 한다. “[보통의 정당 정치와 달리 팬덤 정치에서] 이견과 차이는 감정

적 적대에 활용된다”2)와 같은 문장은 정치 분야에서 ‘팬덤’이라는 단어가 

주로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현실을 잘 보여준다. 여기서 ‘팬덤 

정치’라는 단어는 “‘무지성 팬덤’과 ‘합리적 대중’이라는 이분법”에 기대

며, 이 이분법은 팬덤은 대부분 여성이라는 편견, 그리고 여성은 비이성

적이고 감정적이라는 편견이 중첩된 결과물이다. 그런 의미에서 ‘팬덤 정

치’에 대한 논의들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작금의 정치 현실에 대한 

비판으로 기능할 수 있을지언정, 정작 ‘팬덤’에 대해서는 그것의 부정적

인 측면만을 강조하여 기존의 편견을 재생산하게 된다.3) 

본 연구는 팬덤의 정치 행위로서의 ‘팬 행동주의(fan activism)’를 논

하고 다시 정의하고자 한다. 이는 팬덤이 건전한 정치 문화를 망치는 비

이성적인 행위자로만 호출되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지만, 단

순히 그 반대급부로 팬덤을 합리적인 행위자로 자리매김하려는 시도는 

1) Duncombe, Steven, “Imagining No-Place”, Transformative Works and Cultures, 

10, 2012, [1].

2) 박상훈, �혐오하는 민주주의�, 후마니타스, 2023, 107쪽.

3) 안희제, �망설이는 사랑�, 오월의봄, 2023, 16-1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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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다. 합리적인 대중과 비합리적인 팬덤이라는 기존의 구도, 그리고 

그것을 뒤집고자 하는 시도는 모두 ‘정치’와 ‘합리성’ 사이의 연결을 전제

로 하는데, 이때 정치는 합리성이라는 속성에 잠재된 것, 혹은 가능성의 

영역에 해당한다. 본 연구는 이 구도를 벗어나 팬 행동주의를 팬덤이 자

신의 정체성을 유지하고자 채택하게 되는 하나의 전략으로 이해함으로써 

팬 행동주의가 이미 현실에서 실행되고 있는 정치 행위임을 보이고자 한

다. 이때 팬덤은 합리적인 정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새로운 정치의 잠

재성을 지닌 집단을 넘어, 이미 자신의 방식으로 정치에 개입하고 있는 

집단이 된다. 

이를 위해서는 팬덤 정체성을 의식이나 심리의 차원이 아니라, 물질적

이고 실천적인 차원에서 이해해야 한다. 팬덤 정체성이 다른 팬들과의 

동질감, 그리고 이들이 이루는 특정한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을 통해 형

성된다고 할 때, 그것은 주로 의식과 심리의 차원에서 이해되어 왔다. 이

를테면, 이지원은 방탄소년단의 팬덤 ‘아미(A.R.M.Y.)’를 중심으로 케

이팝 팬덤의 정체성이 형성되는 과정을 분석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스타와 콘텐츠에 대한 팬의 동일시를 통한 자아의 변형, 그리고 그렇게 

형성된 의식의 공유다. 여기서 팬덤 커뮤니티는 개인의 취향에 따라 “비

슷한 경험과 기억을 소유한 개인들의 집합”인 “정서적 공동체”라고 설명

된다.4) 한우리의 경우, 스튜어트 홀의 논의에 기초하여 팬의 정체성을 

설명한다. 정체성이 만들어지는 과정, 혹은 무언가에 동일시하는 과정으

로서의 정체화(identification)는 “담론과의 접합, 봉합, 중층 결정”5)이

라는 것이다. 이 경우에 정체성은 구성적 외부로서의 타자를 통해 만들

어지는 주체의 자아 혹은 의식이다. 즉, 이러한 연구들에서 팬 혹은 팬덤

의 정체성은 심리나 의식의 차원으로 다루어졌다. 이러한 설명 체계는 

4) 이지원, ｢K팝 팬덤, 정서적 공동체의 이해: 방탄소년단 팬덤 아미를 중심으로｣, 고려

대학교 언론대학원 방송영상학과 석사학위논문, 2020, 30쪽.

5) 한우리 ․ 허철, ｢정체성의 구성과 균열: 20대 여성주의자와 아이돌 사이에서｣, �문화와 

사회�, 제12권 한국문화사회학회, 2012, 10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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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덤 정체성의 정서적 측면과 담론적 측면을 설명해낸다는 측면에서 유

효하지만, 팬과 다른 팬, 혹은 팬과 스타 사이에 존재하는 수많은 매개들

을 구체적으로 다루는 대신 그것을 주체의 의식적이거나 정서적인 선택

의 영역으로 서술하게 됨으로써 팬덤이 계속해서 자신의 형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들을 물질적인 영역에서 포착하는 데 실패한다. 이

는 정체성을 계속해서 형성 중인 것(becoming)으로 이해하는 홀의 논

의6)를 충분히 반영하기에도 부족하다. 

팬덤 정체성을 의식이나 심리가 아닌 물질적이고 실천적인 차원에서 

이해한다는 것은 팬덤 정체성이라는 의식이 특정한 정서를 통해 만들어

진다는 것과 같은 인과적인 설명 체계 대신, 팬덤 정체성이라는 의식이 

사실 뚜렷한 인과관계 없이 서로 엮여 있는 행위들과 행위자들이 이루는 

물질적 배치의 효과라는 설명 체계를 채택한다는 의미다. 팬덤 정체성에 

대한 기존의 설명 체계는 특정한 계기가 정체성을 형성하고, 그것이 팬 

행동주의로 발전할 수 있다는 식의 단선적인 모형을 상정하게 되며, 이

때 팬 행동주의는 팬덤 정체성이라는 의식에 잠재된 것으로 가정된다. 

그러나 본 연구가 채택하고자 하는 설명 체계에서 팬덤 정체성은 비일관

적인 배치의 효과이며, 그러한 비일관성에 따르는 불안정성을 다루고 안

정화하기 위해 시시각각 이루어지는 물질적인 행위들이 중요해진다. 팬

덤 정체성은 단일한 계기에 의해 형성되고 안정되는 것이기보다, 복잡한 

배치의 결과로 형성되고 계속해서 안정화되어야 하는 것이며, 팬 행동주

의는 바로 이 안정화 과정에서 팬덤이 (의지적이든 아니든) 채택하게 되

는 하나의 유용한 전략이다. 팬덤 정체성은 바로 그러한 의미에서 계속

해서 형성 중인 것이다. 

본 연구는 팬덤 정체성과 팬 행동주의의 관계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6) Hall, Stuart. 1996. “Introduction : Who needs identity?” pp. 1-17 in S. Hall& P. 

Du Gay (Eds.), Quesions of cultural identity. London : Sage., 한우리 ․ 허철, ｢정

체성의 구성과 균열: 20대 여성주의자와 아이돌 사이에서｣, �문화와 사회�, 제12권, 

한국문화사회학회, 2012, 108쪽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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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하고자 방탄소년단의 팬덤 아미(A.R.M.Y.)의 사례를 분석한다. 방

탄소년단과 그들의 팬덤 아미는 ‘방탄 현상’이라고 불릴 만큼 거대한 하

나의 사회문화적 현상이었고, 이에 따라 이들에 대한 연구들도 다수 이

루어졌다. 다음 절에서 그러한 연구들을 검토하겠지만, 아미의 경우 다

른 케이팝 팬덤과 비교했을 때 그들의 사회적, 정치적 참여가 두드러진

다는 것이 팬덤의 특징으로 자주 거론되었다. 스타의 생일에 팬덤이 모

금을 하여 기부를 하는 것과 같은 문화는 다른 팬덤들에서도 자주 발견되

지만, 인종차별과 같은 정치적 의제에 대해 직접 문제를 제기하고 대응

하는 모습은 아미에게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아미가 팬덤 정체성과 팬 

행동주의 사이의 관계를 분석하기에 적절한 사례인 이유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우선 팬 행동주의와 팬덤 정체성 사이의 관계에 

대해 아미에 대한 연구를 중심으로 선행연구들을 검토하고, 기존 연구들

의 한계를 행위자-네트워크 이론(Actor-Network Theory, ANT)을 

통한 접근으로 극복하고자 한다. 이는 팬덤 정체성과 팬 행동주의를 모

두 물질적이고 실천적인 층위에서 다룰 수 있게 하고, 지금 현실에서 실

행되고 있는 팬덤의 행위들을 구체적으로 분석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팬덤 정체성과 팬 행동주의를 물질적 배치의 효과이

자 그 자체로 하나의 행위자로 이해함으로써, 둘 사이의 관계를 좀 더 상

세히 이해하고 팬 행동주의가 잠재적인 것이기보다 현행적인 것임을 보

일 것이다. 행동주의가 사회를 더 나은 방향으로 만들어가는 하나의 행

위일 때, 팬 행동주의를 이러한 방식으로 다시 이해하는 것은 더 나은 사

회를 향한 열망에 일상 속에서 물질적 근거를 마련하는 일이 될 수 있을 

것이다.

II. 선행연구 검토: 팬 행동주의와 팬덤 정체성

팬 행동주의, 특히 팬 행동주의와 사회적 ․정치적 참여에 대한 연구는 

국내와 국외의 사정이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인다. 브로우와 슈레스토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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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ough & Shresthova)는 팬 행동주의에 대한 저널 특집호에서 “팬 연

구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팬 행동주의와 시민 참여와의 관계를 고려한 분

석은 반 주넨(van Zoonen)7), 버웰과 볼러(Burwell & Boler)8)와 같은 

몇몇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거의 없었다”9)고 지적한다. 브로우와 슈

레스토바에 따르면, 

전통적으로 행동주의는 기존 헤게모니에 도전하고 정치적 및/또는 사회

적 변화를 유발하기 위한 의도적인 행위로 이해된다. 그러나 팬 행동주의는 

프로그램 방송유지, 인종 또는 성적 소수자 재현, 프로그램 콘텐츠의 사회적 

주제 홍보 등 콘텐츠 관련 결과에 대한 팬들의 적극적인 로비와 관련 있는 경

우가 가장 흔했다. 예를 들어, 얼과 킴포트(Earl & Kimport)는 팬 행동주의

를 “정치적 관심사와 문화의 혼합이 아니라 정치적 행동주의처럼 보이지만 

비정치적 목적을 위해 사용되는 행동”
10)이라고 정의했을 정도이다. 하지만 

이러한 정의는 문화적 관심사와 정치적 관심사 사이의 불명확한 경계 및 오

늘날 많은 팬 행동주의 캠페인의 명백한 정치적 지향을 고려했을 때 점점 더 

문제적으로 보인다.11)

고 지적한다. 다시 말하자면, 팬 행동주의의 출발점 혹은 팬 행동주의의 

대부분의 사례들이 프로그램 유지와 같은 비정치적인 목적을 위한 것들

7) van Zoonen, Liesbet, Entertaining the Citizen: When Politics and Popular 

Culture Converge, Lanham, MA: Rowman & Littlefield, 2005.

8) Burwell, C. & Boler, M., “Calling on the Clobert Nation: Fandom, Politics and 

Parody in an Age of Media Convergence.”, Electronic Journal of Communication 

18, 2008.

9) Brough, M. & Shresthova, S.. “Fandom meets activism: Rethinking civic and 

political participation”, Transformative Works and Cultures, 10, 2012, [2.5].

10) Earl, J. & Kimport, K., “Movement Societies and Digital Protest: Fan Activism 

and Other Nonpolitical Protest Online”, Sociological Theory 27, 2009. Brough, 

M. & Shresthova, S. 위의 글에서 재인용.

11) Ibid.,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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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한정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사실 팬 행동주의 캠페인의 지향성을 고

려할 때 반드시 비정치적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 그리고 문화적 관

심사와 정치적 관심사는 선명하게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 중요하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팬 집단들은 현실 세계의 문제들에 대해 대중문화 콘텐츠에 

확장된 방식으로 개입하거나 대중문화 콘텐츠를 전유함으로써 조직될 수

도 있다. 그리하여 팬 행동주의는 대중문화 콘텐츠에 대한 참여와 대중

문화 콘텐츠의 전략적 배치를 통해 시민적 또는 정치적 문제를 해결하려

는 팬 주도적인 노력으로 이해할 수 있다.”12) 현 상태를 변화시키려는 이

러한 노력들은 “기존의 팬 관행과 관계들의 인프라를 통해 수행되는 경우

가 많으며, 대중문화 및 참여문화로부터 가져온 은유들을 통해 구성되는 

경우가 많다.”13) 이렇게 팬 행동주의는 “팬 공동체 내부에서 팬들의 공통 

관심사를 기반으로 발생하는 이슈에 대하여 시민으로서의 팬이 행동으로 

옮기는 사회적, 정치적인 참여로 정의된다”14)고 정의내릴 수 있다. 

이러한 팬 행동주의는 시간이 흐르면서 소셜 미디어 및 디지털 기술의 

활용 및 성장과 결합되었다. 진달용(Dal Yong Jin)에 의하면 “대중문화

와 뉴미디어의 융합이라는 배경에서 대중문화의 소비자로서의 팬들에게

는 문화의 흐름을 자신들의 통제 하에 놓고 다른 팬들과 상호작용하기 위

한 다양한 디지털 기술들이 제공되었다.”15) 소셜 미디어와 디지털 기술

은 팬 커뮤니티와 그 참여 문화의 성격을 바꾸어 놓았다. 장과 마오

(Zhang & Mao)는 “수동적인 미디어 문화와 대비되는 참여 문화는 네트

12) Ibid., [2.3].

13) Jenkins, Henry, “‘Cultural Acupuncture’: Fan Activism and the Harry Potter 

Alliance.”, Transformative Works and Cultures, 10, 2012, [1.8]

14) Jenkins, H. & Shresthova, S., “Up, up, and away! The power and potential of 

fan activism”, Transformative Works and Cultures, 10, 2012, [3.1]

15) Jin, Dal Yong, “Transnational Cultural Power of BTS: Digital Fan Activism in 

the Social Media Era”, Kim, Youna (Ed), The Soft Power of the Korean Wave: 

Parasite, BTS and Drama, Oxon; New York: Routledge, 2022, pp. 144-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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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된 실천과 집단 지성으로 나타났다. 팬 커뮤니티는 대중문화로부터 

빌려온 자료들을 창조적으로 전유하고 변형하는 지식 커뮤니티가 되었

다.”16)고 지적한다. 다시 말해, 팬 커뮤니티가 소셜 미디어와 더불어 네

트워크화되면서 그 참여문화적 성격은 더욱 본격화되었고 뿐만 아니라 

집단지성의 모습을 갖추며 나타나게 되었다. 사실 지식 커뮤니티에만 머

무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 영향을 끼쳐서 현실을 바꾸는 역량이 있을 때에

야 그러한 커뮤니티를 집단지성이라고 부를 수 있다.17) 즉 집단지성으로

서의 팬 커뮤니티에는 행동주의적인 역량이 잠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오프라인 팬 행동주의에 비교해서, 케이팝과 소셜 미디어/디지

털 기술들의 융합은 디지털 팬 행동주의에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18)는 

진달용의 주장은 현실적합적이라 평가할 수 있다.  

국내의 경우 팬 행동주의에 대해서는 거의 연구되지 않았다. 다만 팬

덤 연구의 역사가 상대적으로 짧은 국내의 연구들은 온라인 팬 행동주의

의 시대가 기본적인 출발점으로 설정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소

수의 연구이지만 팬 행동주의가 보다 사회적 정치적 이슈와 결합되어 있

는 양상을 관찰할 수 있고, 이와 관련해서는 김수정의 연구가 거의 유일

하다고 할 수 있다. 이 논문은 팬덤 연구를 토대로 아이돌 팬덤과 페미니

즘이 어떻게 관계 맺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특히 2015년 페미니

즘 리부트 이후에 팬덤 내에서 제기된 여성혐오 및 성희롱과 관련된 일련

의 사건들19)을 주로 다루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의 팬 행동주의는 

16) Zhang, W. & Mao, C., “Fan Activism Sustained and Challenged”, Chinese Journal 

of Communication, 6(1), 2013, p. 48.

17) 이지영, ｢집단 지성'과 그 저항적 역할을 통해 형성되는 팬덤 정체성: 방탄소년단 아미

를 중심으로｣, �인문콘텐츠�, 제63호, 인문콘텐츠학회, 2021에서 집단지성 개념을 참

고하라. 

18) Jin, Dal Yong, op. cit., p.145.

19) 방탄소년단 팬덤 내에서 벌어진 여성혐오 공론화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고혜리 ․

양은경, ｢남성 아이돌 그룹의 여성혐오 논란과 여성 팬덤의 분열｣, �한국콘텐츠학회논

문지�, 제17권(제8호), 2017을, 샤이니 팬덤에서 벌어진 ‘성희롱OUT’과 관련된 논의

는 김수아, ｢연결행동(Connective Action)? 아이돌 팬덤의 트위터 해시태그 운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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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미니즘 운동으로 한정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팬 행동주의 일반에 대한 

논의로 확장하기엔 무리가 있다. 하지만 이 연구에서 흥미로운 지적 중 

하나는 “실제로 페미니즘 차원에서 집단적 사회 운동으로서의 역능성이 

드러난 사건들에는 모두 팬덤의 참여가 감지된다. ( ․ ․ ․ ․ ․ ․ ) 이러한 사

례들은 팬덤 커뮤니티를 포함한 온라인 커뮤니티들이 공동체 실천을 통

해 소비자에서 시민으로, 팬 구성원에서 페미니스트 주체로의 전환 가능

성을 엿보게 한다”20)는 점이다. 

진달용의 논의에서도 이러한 주장의 한 면을 살펴볼 수 있다. 그는 

K-Pop이 정치적 행동주의의 주된 장들 중의 하나가 되어왔다고 지적하

면서, 대표적인 사례로 2016년 여름 이화여대의 시위에서 소녀시대의 

<다시 만난 세계>가 기존의 운동가요 대신 선택되었다는 점과 이화여대 

학생들의 조직과 행동 방식에서의 K-Pop 팬덤의 역할을 들고 있다. 그

가 지적하길, “이 새로운 종류의 시위 문화에서 중요한 것은 일회성 이벤

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왜냐하면 글로벌 K-Pop 팬들이 기

금 모금에서부터 정치적 집회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사

회 활동들로 발전시켜가고 있기 때문이다.”21) 표면적으로 서로 관계없어 

보이는 이 사안들에서 팬덤의 활동 양식과 공동체의 실천은 페미니스트 

운동에서도, 학내 비리에서 시작해 대한민국을 뒤흔들 국정농단 반대 시

위에서도, 글로벌 팬들의 정치적 집회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순

간들에서 우리는 ‘소비자에서 시민으로, 팬 구성원에서 페미니스트(혹은 

정치적) 주체로서의 전환 가능성을 보게 된다. 

다른 한편, 팬덤 아미의 공동체성과 정체성을 탐구하는 연구들은 다양

한 측면들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동배의 연구는 디지털 네트워크의 확

산에 의해 뉴미디어 연결망을 적극 활용하는 팬덤은 시공간의 제약을 넘

명암｣, �문화와 사회�, 제25권, 한국문화사회학회, 2017를 참고하라.

20) 김수정, ｢팬덤과 페미니즘의 조우: 페미니즘 관점에서 본 팬덤 연구의 성과와 쟁점｣, �언

론정보연구�, 제55권(제3호), 서울대학교 언론정보연구소, 2018, 58쪽.

21) Jin, Dal Yong, op. cit., p. 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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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대안적 사회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음을 분석하고 있다. 여기에서의 

팬덤 아미의 공동체성은 정서적 공감대와 소속감을 느끼는 대안적인 초

국적 글로벌 공동체로 정의되며 일반적인 팬덤의 정서적 활동으로부터 

공동체성을 도출하고 있다.22) 팬덤을 취향 공동체로 파악하고 그 형성과

정을 분석한 김현정의 연구도 있다.23) 이재원의 연구 역시 소셜 미디어

의 사회 연결성을 바탕으로 팬덤 공동체가 어떻게 형성되는가에 주목하

고 있다.24) 하지만 이 논의들은 주로 디지털 네트워크 기반의 소셜 미디

어의 발달로 형성되는 정서적인 팬덤 공동체의 형성과정의 측면에만 주

목하고 있을 뿐, 아미라는 공동체의 특수성을 밝혀내지 못했을 뿐만 아

니라 새롭게 형성되는 팬덤 공동체의 사회 정치적인 측면에 대한 부분 역

시 다루지 않고 있다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지원 역시 소셜 미디어 같은 테크놀로지와 이러한 기술적 기반을 바

탕으로 동일한 기억과 공통된 감정을 공유하는 정서적 공동체로서의 팬

덤 아미의 생성과 발전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25) 하지만 위의 논의들과

는 다르게 팬덤 공동체의 사회 정치적인 의미에 대한 논의를 다루고 있

다. 장현석 역시 방탄소년단에 대한 팬덤 아미의 동일시가 아미 공동체

의 정체성을 형성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따라서 방탄소

년단의 메시지와 가치가 팬덤을 사회 참여로 이끌었다고 분석한다.26) 하

지만 “정서적 공통 경험과 동일시라는 이론틀은 아미의 정체성 형성에만 

해당되기보다는 다른 팬덤들에도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팬덤 아

22) 이동배, ｢피스크의 팬덤 논의를 바탕으로 하는 글로벌 팬덤의 공동체성 연구: 방탄소

년단(BTS)의 아미(ARMY)를 중심으로｣, �인문콘텐츠�, 제55호, 인문콘텐츠학회, 2019.

23) 김현정, ｢취향공동체의 사회적 역할에 관한 논의: 방탄소년단 팬덤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과 국제 사회� 제5권(제1호), 한국정치사회연구소, 2021. 

24) 이재원, ｢소셜 미디어 사회 연결성의 팬덤 공동체 형성에 대한 탐색적 연구: 방탄소년

단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21권(제7호), 한국콘텐츠학회, 2021.

25) 이지원, 앞의 글.

26) 장현석,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서 팬덤의 사회적 참여에 대한 연구｣, �인문사회 21�

제12권(제3호), 사단법인 아시아문화학술원,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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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의 정치 참여가 구조적으로 필연적인지에 대한 부분을 해명하기에는 

한계를 지닌다.”27) 왜냐하면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 정치적 아젠

다를 제기하고 발언하는 집단으로 BTS의 팬덤이 호명되는 것은 매우 이

례적인 일“28)이기 때문이다. 

이와는 또 다른 방향에서 한유희의 연구는 취향의 공동체로서의 아이

돌 팬덤이 사회적 문제에 대해 발언하게 되는 과정을 새로운 공동체의 가

능성으로 명명하면서 이를 악셀 호네트의 ‘인정투쟁’ 개념을 통해 분석하

고 있다. 그리하여 이 연구는 아이돌 팬덤이 상호인정을 통해 “공동의 선

의를 수행하는 공동체로서 사회문제에 적극적으로 참여”29)하는 모습, 집

단지성을 발휘하는 모습 등 공동체의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제시하고 있

다. 그리고 집단지성으로서의 팬덤 아미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지영의 

연구가 있는데, 이 연구에서는 피에르 레비의 개념을 바탕으로 아미 공

동체가 집단지성으로 간주될 수 있다면 이는 필연적으로 정치적 함의를 

지닌다고 주장한다.30) 

하지만 팬덤 아미의 공동체성과 정체성을 다루고 있는 대부분의 연구

들은 팬덤의 정체성에서 사회정치적 참여를 연역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

계를 지적할 수 있다. 이지영은 팬덤의 저항적인 정체성이 사회정치적 

참여로 확장된다고 논하며 팬덤 정체성으로부터 팬 행동주의가 연역되는 

것으로 본다는 점에서 팬덤 정체성의 역동을 포착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

단된다. 또한 이지행의 팬덤 실천에 대한 연구에서는 팬덤의 참여 문화

적 경험이 구성원들을 일종의 공동체로 만들어주며, 이로부터 팬 행동주

의가 주어진다고 논의하고 있다. 이지행의 연구에서도 역시 팬 행동주의

27) 이지영, 앞의 글, 173쪽.

28) 윤지영, ｢사회적 통합의 성장 서사와 닫힌 공동체로서의 팬덤 방탄소년단(BTS)의 초

기 노래 가사를 중심으로｣, �인문콘텐츠� 제63호, 인문콘텐츠학회, 2021, 215쪽.

29) 한유희, ｢새로운 취향의 공동체: 아이돌-팬덤의 인정투쟁｣, �인문콘텐츠�, 제67호, 인

문콘텐츠학회, 2022, 142-143쪽. 

30) 이지영, 앞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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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참여 문화적 팬덤 정체성이 ‘발전한’ 형태로 파악하고 있다고 할 수 있

다.31) 이렇듯 기존의 아미의 팬 행동주의에 대한 연구들은 팬덤 정체성

과 팬 행동주의 사이의 관계를 단선적이고 연역적으로 설정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와는 달리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기원 콘서트 사건

과 그에 대한 팬들의 대응을 다룬 이지영과 안희제의 연구는 팬덤 정체성

을 주어져 있는 것이 아닌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이

해함으로써 팬덤과 팬 행동주의의 관계를 ‘굴절’을 중심으로 재설정했다

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32)

III. 팬 행동주의와 팬덤 정체성을 재개념화하기

1. 행위자-네트워크로서의 팬 행동주의와 팬덤 정체성

앞서 언급한 연구에서 팬덤과 팬 행동주의의 관계를 굴절로 이해했

다는 것은 팬덤 정체성과 팬 행동주의 사이의 관계를 단선적인 인과관

계가 아닌 비일관성을 중심으로 재개념화한다는 의미다. 본 연구는 그

러한 굴절의 관계에서 더 나아가 팬 행동주의가 팬덤 정체성을 만들고 

유지하는 하나의 전략이기도 하다는 점을 논증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팬 행동주의는 이미 구성된 팬덤에 의해 수행되는 하나의 활동이 아니

라 팬덤을 구성하고 유지하는 행위로서, 팬덤과 시간적 동시성을 가지는 

것이다. 즉, 팬덤은 팬 행동주의에 선행하지 않고, 팬 행동주의는 팬덤

에 잠재되어 있지 않다. 팬덤과 팬 행동주의는 동시에 서로를 참조하며 

구성하고 행위한다. 그러한 맥락에서 본 논문은 행위자-네트워크 이론

31) 이지행, ｢팬덤 실천을 통한 초국적 기억정치에의 개입과 정동의 작동: ‘BTS 원폭 티셔

츠 논란’을 중심으로｣, �인문콘텐츠�, 제69호, 인문콘텐츠학회, 2023.

32) 이지영 ․ 안희제, ｢팬덤이라는 행위자-네트워크와 보호의 정치: 방탄소년단 팬덤 아미

(A.R.M.Y.)와 2030 부산세계박람회 기원콘서트를 중심으로｣, �인문콘텐츠�, 제70호, 

인문콘텐츠학회,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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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or-Network Theory, ANT)을 통해 팬 행동주의를 재개념화하고

자 한다. 행위자-네트워크 이론은 선행하는 행위자를 통해 그의 행위를 

설명하기보다, 행위를 통해 행위자를 설명한다. 여기서 행위자는 행위함

으로써 존재하기에 행위자와 행위는 시간적 동시성을 가지게 된다. 이 

관점에서 팬 행동주의를 재개념화할 때, 우리는 팬덤의 가능성이나 잠재

성으로서의 팬 행동주의가 아니라, 이미 벌어지고 있고 무언가를 바꾸어 

내고 있는 팬 행동주의를 볼 수 있게 되며, 이를 통해 더욱 구체적인 현실

의 변화를 포착하는 현행적인 개념으로 팬 행동주의를 자리매김할 수 있

게 된다. 

이때 행위자-네트워크 이론에서 다루는 행위자는 다른 행위자의 행위 

경로에 변화를 일으키는 존재자, 혹은 ‘다른 존재자들의 차이에 차이를 

만들어내는 존재자’33)라고 정의된다. 특정한 사건들은 행위자들을 행위

하게 하고, 그럼으로써 행위자들을 이전과 다른 존재로 만들어낸다는 점

에서 그 자체로 (수많은 행위자가 결절된) 하나의 행위자라고 할 수 있다. 

이를테면, 뒤에서 언급할 방탄소년단에 대한 인종차별 등의 사건들은 새

로운 사건을 맞닥뜨렸을 때 팬들에게 특정한 감정과 경험을 상기함으로

써 팬들의 행위를 특정한 방식으로 유도한다. 이러한 사건들은 단지 기

억의 형태뿐 아니라 트윗, 메시지, 기사, 칼럼과 같은 기입(inscription)34)

의 형태로 물질화됨으로써 다양한 행위자들과의 연결과 매개 과정 안에

서도 어느 정도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다른 행위자들에 영향을 끼치는 행

위자, 즉 불변하는 가동물이 되어 계속해서 존속하고, 일종의 ‘역사’가 되

어 팬덤 정체성을 구성한다. 

이때 기입들이 ‘역사’가 된다는 것의 의미를 좀 더 섬세히 살펴볼 필요

33) 문규민, ｢라투르와 일반화된 행위성: 베이트슨적 발견법으로서의 행위자-연결망 이

론｣, �인문학연구� 제39집, 인천대학교 인문학연구소, 2023, 42쪽.

34) ‘기입’이란 “어떤 실체가 기호, 기록, 문서, 논문 등으로 구현되면서 겪는 모든 변형”을 

가리키는 동시에, 그러한 변형의 물질적 결과물을 지칭하기도 한다. 이에 대해서는 김

환석, �과학사회학의 쟁점들�, 문학과지성사, 2006, 76쪽(브뤼노 라투르, 황희숙 옮

김, �젊은 과학의 전선�, 아카넷, 2016, 143쪽의 각주 9번에서 재인용)을 참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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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다. 으레 역사는 행위나 행위자들에 선행하는 것, 혹은 그들을 초과

하는 것으로서, 이들을 설명하는 근거로 동원된다. 이를테면, 팬덤이 어

떤 사건을 마주했을 때 그들은 기억이나 기입을 경유하여 자신들이 과거

에 한 행위들을 참조함으로써 대응 방식을 결정하게 된다. 특히 기입을 

통해 반복적으로 참조할 수 있는 형태가 된 과거를 ‘역사’라고 부른다면, 

역사는 행위(자)를 설명하는 하나의 원인 혹은 근거로 이해되기 쉽다.35) 

그러나 행위자-네트워크 이론에서 ‘역사’는 문제적인 개념이다. 앞서 설

명한 것처럼 역사를 ‘기입’으로 이해할 때, 그것은 원인이나 근거가 아니

라 그 자체로 다양한 행위들의 귀결로서 설명되어야 할 대상이 되기 때문

이다.36) 행위자-네트워크 이론은 반복적으로 다시 쓰이는 가역적이고 

유동적인 시간관을 갖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역사’를 기사, 칼럼 

등의 기입이 포함된 수많은 행위자들이 연결되어 지탱하는, 내부가 보이

지 않아서 그것의 내적인 특징에는 무관심해지고, 단지 그것의 외적인 

입출력과 같은 기능만이 중요해져서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게 된 행위

자, 즉 하나의 블랙박스로 이해한다. 역사를 블랙박스로 개념화하는 것

은 그것이 설명의 대상이기보다 설명의 근거로 손쉽게 동원되는 현상을 

지적하는 동시에, 그것을 다시 설명의 대상으로 만들고자 하는 시도이

다. 그것은 특정한 사건들의 연쇄가 인간 및 비인간 행위자들의 연결 안

에서 결절되어 하나처럼 움직이게 된 행위자-네트워크로, 개별 사건과 

마찬가지로 기입의 형태로 물질화되어 행위한다. 이와 같이 역사를 블랙

박스화된 행위자-네트워크로 정의할 때, 팬들마다 다르게 인식하고 다

른 영향을 받는 ‘역사들’, 동시에 특정한 사안들 앞에서 다시 팬덤 정체성

을 설명하는 데 사용되는 하나의 ‘역사’를 모두 포착할 수 있으며, 그것이 

팬덤 정체성의 근거로 사용될 수 있게 되는 물질적 과정들을 쫓아갈 수 

있게 된다.

35) 이에 대한 문제 제기로는 다음을 참고하라. 이강원, ｢‘사회’에 사회성을 되돌려주다｣, 

�교차 1호 : 지식의 사회, 사회의 지식�, 읻다, 2021, 92-113쪽.

36) 브루노 라투르 ․ 스티브 울거, 이상원 옮김, �실험실 생활�, 2018, 23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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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다루는 방탄소년단의 팬덤 아미는 팬덤 정체성과 팬덤의 

역사 자체가 행동주의와 관련된다는 것이 특징이다. 후술하겠지만, 아미

의 ‘역사’는 인종차별에 대한 대응과 대통령 선거 등에 대한 적극적인 개

입과 같이 행동주의적인(activist) 방식으로 구성되어 왔으며, 이는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기원 콘서트 사건에서 ‘부분행동’으로 나타났다. 부

분행동은 “팬덤이라는 행위자-네트워크의 일부가 결절되며 특정한 목적

을 위해 움직이는 것”으로, 이는 인종차별과 그에 대한 대응과 같이 방탄

소년단의 팬덤인 아미가 집단적으로 경험해 온 역사와 관련된다.37) 이처

럼 특정한 사건이 행위자들을 행위하게 하는 방향이 ‘사회 변화’나 ‘사회 

정의’와 관련되고, 그러한 사건들이 연쇄적으로 발생하면 행위자들은 특

정한 가치로 정향되는데, 그에 따라 이들이 이후에 취하는 행위에 특정

한 방향이 부여될 수 있다. 이때 행동주의(activism)란, 행위자-네트워

크들 사이의 적대로서의 사건들의 연쇄 안에서 돌출되는 가치들 중 기존

의 지배적인 질서를 교란하는 특정한 가치들을 중심으로 적대 관계에 놓

인 행위자-네트워크들을 재회집(reassemble)하고자 하는 행위가 된다. 

나아가, 그러한 행위가 일정한 패턴을 띠게 될 때, ‘행동주의’는 그 자체

로 다른 행위자들을 조직하여 동원하는 하나의 행위자로 결절된다. 즉, 

행동주의란 행위자-네트워크들을 특정한 가치를 중심으로 재회집하고

자 하는 행위들이 패턴화됨으로써 결절(punctualize)된 하나의 행위자

다. 그런 맥락에서 팬 행동주의는 팬들이 팬으로서 겪은 사건들의 연쇄 

안에서 특정한 가치로 정향되고, 이들이 다른 사건을 겪을 때 지배적 질

서에 반하는 가치를 중심으로 적대 관계에 있는 행위자-네트워크를 교

란함으로써 행위자-네트워크들을 재회집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37) 이지영 ․ 안희제, 앞의 글, 30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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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팬 행동주의와 전쟁기계로서의 팬덤

방탄소년단의 팬덤 아미는 방탄소년단이 겪은 인종차별에 맞서거나, 

한국이 겪은 식민지배의 역사를 알리거나, 방탄소년단의 메시지에 감응

하여 흑인 인종차별 문제에 목소리를 내는 등 소수-되기의 과정을 통해 

형성된 집단지성으로 연결되어 있다. 앞서 언급한 사건들은 아미들에게 

불변하는 가동물이 되어 아미들의 소수-되기를 지속적으로 일으켜 왔

다.38) 이를 통해 수많은 아미들의 다양한 가치관은 팬덤 정체성을 형성

하고 유지하는 과정에서 방탄소년단과 아미에게 반복적으로 위협을 가하

는 지배적인 가치관에 반하는 방향으로, 매 사건마다 그에 대응할 때 팬

덤을 ‘하나’로 뭉치게 해줄 수 있도록 ‘조정(coordinate)’39)된다. 가치 

공동체로서의 아미는 그러한 조정의 결과물이다. 

아미들의 소수-되기를 일으키고 있는 사건들을 우리는 들뢰즈와 과타

리의 용법에서 ‘전쟁’으로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이때 전쟁이란 하나로 통

합된, 총체화된 세계에 대항하는 세계를 만드는 하나의 방법으로, “적대

를 만들지 않으면서 다른 종류의 삶이나 가치, 다른 종류의 세계를 창조

하는 방식”40)이다. 적대를 만들지 않음에도 그것이 ‘전쟁’이라고 불리는 

38) 수시로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는 방탄소년단에 대한 인종차별은 종류도 다양하다. 이러

한 일이 발생할 때마다 팬덤 아미는 그에 맞서 싸우며 불매운동을 펼치거나 사과를 받

아내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방탄소년단이 겪는 인종차별을 함께 겪어왔다. 그리고 

2018년 발생했던 ‘BTS 원폭 티셔츠 논란’의 경우 전세계적인 논란을 아미들이 이해하

고 해결하고자 노력하는 과정은 한국이 겪은 식민지배의 역사와 전쟁 중 일본의 잔학

행위들을 알리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이지행의 논문을 참조하라. 

또한 방탄소년단에 대한 인종차별에 맞서온 팬덤 아미의 그 동안의 역사와 흑인 인권

운동(BLACK LIVES MATTER)에 대한 방탄소년단의 지지성명과 기부는 아미들에게

서도 기부 운동 및 인종 차별에 대한 공동체 내에서의 교육 확산 그리고 연대 투쟁에 

나서게 되는 촉매제 역할을 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들 속에서 아미들은 소수

-되기를 통해 집단지성으로 연결되어 현실을 바꿔나가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이지영

의 논문을 참고하라. 

39) “하나의 이름에 따르는 대상의 다양성을 합치려면 다양한 방식의 조정이 필요하다.” 

(아네마리 몰, 송은주 ․ 임소연 옮김, �바디 멀티플�, 그린비, 2022, 150쪽)

40) 이진경, �노마디즘 2�, 휴머니스트, 2002, 29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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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는, 적대를 만드는 것이 불가피할 경우 전쟁이라는 필요악을 불사하

면서까지 새로운 것, 혹은 새로운 것을 창조할 수 있는 세계를 만들고자 

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41) 전쟁기계란 바로 그러한 의미에서 ‘전쟁’을 

수행하는 배치, 즉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활동이나 사유, 글, 움직임, 창

작 등의 모든 자유로운 흐름에 상관적인 배치로 형성되고 작동되는 기

계”42)라고 할 수 있다. 

전쟁기계는 ‘국가’로 상징되는 단일화하는 힘의 영향권 바깥에서 살아

가는 유목민들이 국가화될 위기에서 형성되는 배치로, “항상 무엇인가를 

벗어나는, 예측 불가능한 유목민들의 흐름 그 자체”를 의미한다.43) 팬덤

은 지배적인 질서 안에 존재하지만, 소위 ‘대중’으로 상정되는 다수와 다

른 행복, 다른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간다. 그래서 때로는 지배적인 가치 

기준에 자신을 맞춤으로써 갈등을 회피하기도 한다.44) 그러나 그러한 가

치 기준이 팬덤과 아이돌 아티스트에게 위협이 될 때, 전쟁은 불가피한 

선택지가 된다. 유목민이 사막을 떠나지 않기 위해 유목을 선택하고, 이

를 유지하기 위해 전쟁도 불사한다면,45) 팬덤은 자신과 아이돌 아티스

트, 그리고 자신의 행복을 보호하기 위해 지배적인 질서나 가치관에 대

항하는 전쟁을 불사하게 된다. 아미를 전쟁기계로 부를 수 있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46) 이때 중요한 것은 아미들이 의도적으로, 혹은 의식적으

로 전쟁기계가 되지 않았으며, 이는 아이돌 산업의 전략이 성공한 지점

에서 발생한 현상인 동시에 아이돌 산업이 결코 의도한 적 없는 현상이라

41) 위의 책, 300-301쪽.

42) 위의 책, 300쪽.

43) 오창룡, ｢들뢰즈는 왜 다시 전위를 이야기하는가?｣, �뉴 래디컬 리뷰�, 제28호, 진보

평론, 2006, 212쪽.

44) 이혜수, ｢한국 팬덤의 민족주의 정체성 전략에 관한 연구｣, �사회사상과 문화�, 제22

권(제2호), 동양사회사상학회, 2019, 237-268쪽. 

45) 류희식, ｢들뢰즈 가타리의 폭력론 -국가의 폭력과 전쟁기계의 대항폭력-｣, �현대사

상�, 제19호, 대구대학교 현대사상연구소, 2018, 164쪽.

46) 이지영, �BTS 예술혁명�, 동녘, 2022, 102-1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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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사실이다. 팬 행동주의는 팬덤이 자신과 아이돌 아티스트를 지키는 

과정에서 겪는 수많은 굴절의 결과물이기 때문이다.47) 아미의 경우, 덕

질은 의도치 않게 ‘전쟁’으로 굴절되었다. 

팬덤을 하나의 행위자-네트워크로, 팬덤 정체성을 그것의 효과로 이

해하는 이지영과 안희제의 연구에서는 ‘불변하는 가동물(immutable 

mobile)’48)의 개념으로 팬덤의 행위를 설명한다. 팬덤이 이전에 겪은 특

정한 사건들이 트윗이나 기사의 형태로 기입, 물질화되어 팬덤에 계속해

서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다. 이를테면, 팬들이 인종차별적인 사건을 마

주했을 때 이들은 자신들이 과거에 한 행위들이 기록되어 있는 기사나 트

윗을 참고하여 대응 방식을 결정한다. 즉, 기입들이 팬덤의 행위 경로에 

변화를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이때 팬덤 정체성이 수많은 사건을 거치

면서도 특정한 형태로 유지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그러한 불변하

는 가동물의 동원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당연히 가능한 것이 아닌 

하나의 성취라고 할 수 있다.49) 여기서 팬덤 정체성이라는 행위자-네트

워크를 이루고 있는 수많은 팬과 소셜 미디어 플랫폼, 알고리즘, 해시태

그, 특정한 사건들, 칼럼이나 기사와 같은 기입들, 스마트폰 등의 행위자

들의 연결 안에서 만들어지는 행위자-네트워크와 그것의 효과인 제각기

의 정체성들과 감각들은 특정한 사건들과 구체적인 실행들을 통해 하나

로 조정된다. “연합의 일관성은 논리의 문제가 아니라 물질적이며 실제

적인 문제다.”50) 그런 의미에서 팬덤 정체성은 그저 하나가 아니며, 수

없이 많은 조각들이 팬덤 안팎의 실천들로 꿰매어져 전체를 이루는 하나, 

즉 “패치워크 유일성(patchwork singularity)”51)의 형태를 띤다. 그것

47) 이지영 ․ 안희제, 앞의 글.

48) 브뤼노 라투르, 장하원 ․홍성욱 책임 번역, �판도라의 희망�, 휴머니스트, 2018, 475- 

477쪽.

49) Law, J. and Mol, A., “Notes on Materiality and Sociality”, Sociological Review 

43, 1995, p. 291. (아네마리 몰, 송은주 ․ 임소연 옮김, 앞의 책, 81쪽에서 재인용)

50) 아네마리 몰, �바디 멀티플�, 11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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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하나가 된 여럿이다.

달리 말하면, ‘아미’처럼 우리가 ‘팬덤 정체성’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

의 일관성은 다양한 형태의 팬덤 정체성을 반복적인 실천들을 통해 하나

로 계속해서 조정해냄으로써 달성한 것이며, 그렇기에 항상 훼손될 위험

이 있다는 점에서 언제나 “긴장-속-일관성”52)인 것이다. 특히 팬덤과 

아티스트에게 위협이 되는 사건들과 마주했을 때, 아미의 경우 팬덤 정

체성은 트윗들과 특히 다음 절에서 살펴볼 언론 기사들로 기입되어 불변

하는 가동물이 된 팬 행동주의를 동원하여 그 자신을 보존하고자 했다. 

기입된 팬 행동주의는 위기 상황에서 팬덤이 참조할 만한 준거점이 되었

고, 이에 따라 위기 상황을 겪을 때마다 아미의 팬덤 정체성은 팬 행동주

의를 중심으로 재구성되었다. 수많은 팬들이 ‘아미’라는 단일한 이름 아

래에서 특정한 사건에 대해 특정한 방식으로 힘을 모아 행위할 수 있는 

데에는 팬덤 정체성과 팬 행동주의 사이의 이러한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지금의 탈중심화된 팬덤 문화에서 팬덤이라는 

행위자-네트워크의 번역의 중심(혹은 계산의 중심)53)에 있는 것은 특정

한 네임드 팬이나 아티스트, 소속사가 아니라, 팬덤이 다양한 사건들을 

겪으며 물질화되고 결절된 행위자로서의 팬덤 정체성이라는 것이다. 팬

덤이라는 행위자-네트워크의 효과였던 팬 행동주의는 기입되고 물질화

51) 위의 책, 131쪽.

52) 위의 책, 150쪽.

53) 번역의 중심(center of translation)이나 계산의 중심, 혹은 ‘계산 센터’(center of 

calculation)라고 명명되는 행위자는 말 그대로 다른 행위자들을 동원하는 행위의 중

심에서 그것을 통제할 수 있는 행위자로, 자신이 직접 다른 행위자들에 영향을 끼치지 

않아도 원격으로 많은 행위자를 동원하고 변화시킬 수 있다. 어떤 행위자가 계산의 중

심이 되기 위해서는 외부의 행위자들, 행위자-네트워크들에 대한 정보를 축적하고 있

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 원격으로 다른 많은 지점 혹은 행위자들의 정보의 기입들을 수

집하고 축적하는 과정을 반복하는 것을 ‘축적의 사이클’이라고 부른다. 이를 통해 축적

된 기입들에 이동성을 부여하고,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서로 조합 가능하게 만들어서 활

용 가능하게 만들어 자신이 “멀리서도 다른 많은 장소들을 지배”할 수 있게 되면 그것

이 ‘중심’ 혹은 ‘센터’다. 이에 대해서는 브뤼노 라투르, �젊은 과학의 전선�, 430-436

쪽을 참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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됨으로써 그 자체로 행위자가 되고, 나아가 그것이 팬덤의 정체성을 설

명하고 유지하고 조정하는 도구가 됨으로써 팬덤 정체성 또한 추상적인 

관념이나 마음의 차원이 아닌 물질적 배치의 문제가 된다. 이처럼 특정

한 행위자-네트워크의 효과는 특정한 행위자들의 배치 안에서, 마치 특

정한 환경에서 결정화 과정을 통해 개체가 탄생하듯54), 그 자체로 하나

의 행위자로 출현할 수 있다. 

IV. 언론에 기입된 팬덤의 정체성 

방탄소년단 팬덤 아미가 언론에 어떤 방식으로 기입되어 있는지를 살

펴보자. 일반적으로 “아미는 보통 팬덤과 다르다”는 점이 강조되곤 한다. 

이를테면 “일부 스타 팬덤은 윤리적 판단이 아니라 맹목적 추종을 한다. 

그러나 아미는 (하이브에) 잘못된 점을 지적해 좋은 방향으로 나가자고 

한다. 이런 아미의 활동 자체가 팬덤보다는 글로벌 문화 활동에 가깝

다”55)고 그 차이점을 강조하는 방식이거나, 아미의 사회적 영향력에 방

점을 두어 여느 팬덤과 다르다는 점이 강조된다. “방탄소년단의 팬클럽 

아미(ARMY)는 단순 방탄소년단을 응원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닌, 해당 

가수에 못지않은 사회적 영향력을 과시하며 남다른 행보를 보였다. 방탄

소년단을 응원함과 동시에 사회 일부에 기여하며 자신들의 영향력을 넓

히고 있는 아미는 이미 팬 문화의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했다. 이는 국내

를 넘어 해외에서도 인정하는 분위기다.”56) 이렇듯 사회적 영향력의 측

면에서 여타의 팬덤과 다르다는 설명은 이미 2018년부터 꾸준히 아미를 

대하는 언론의 주된 태도라고 할 수 있다.  

54) 김재희, �시몽동의 기술철학�, 아카넷, 2017, 19-58쪽.

55) 김영준, ｢글로벌 대세 ‘BTS-아미 현상’을 이해하는 5가지 키워드(2) 아미는 어떻게 세

계 최강 팬덤이 되었나｣, �월간중앙�, 2022년 01월 01일자.

56) 지승훈, ｢[Y이슈] “위안부 피해자에 기부”…아미가 BTS를 '완성'하는 법｣, �YTN�, 

2018년 11월 16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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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사회적 영향력을 발휘하는 아미라는 거대한 집단은 “보텀업

(bottom-up) 방식의 점조직”, 즉 “특정 커뮤니티나 팬카페 집행부끼리 방

향성을 결정하는 체계와 결이 다른” “수평적 문화”57)를 형성하고 있다고 

분석된다. 아미는 트위터,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의 수평적 플랫폼에서 

“자발적 여론을 형성”하고 활동을 확장하는데, 이러한 아미의 모습에 대

해 세계적인 작가 파울로 코엘료가 다양한 사회적 영역으로 “활동을 확장

하는 아미라는 팬덤, 위계적이지 않고 민주적으로 활동하는 아미의 모습

을 이상적”58)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는 사실이 기사로 기록되기도 했다.

수평적이고 민주적인 방식으로 아미들을 하나로 모이게 하는 가장 중

요한 이유로는 “나이, 인종도 상관없이 모두를 아우르는 방탄소년단 특

유의 메시지와 노래들”59)을 기사들에서 꼽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아미

들은 방탄소년단의 음악 속 메시지와 성장 서사에서 영감을 얻어 변화에 

대한 열망을 품었고, 이를 개인의 삶에서 사회 전반에 대한 변화의 열망

으로 확장”60)시켰다고 평가하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메시지로부터 먼저 

다양한 기부 릴레이가 전 세계적으로 일어났다는 점은 많은 언론 지면에

서 익히 다루어진 바이다.  

아미는 ‘음악을 통해 더 나은 세상을 만들자’는 방탄소년단의 철학에 연대

하며 ‘선한 영향력’ 행사에 동참하고 있다. 아미들의 기부 릴레이가 대표적이

다. 지난 10월 6일 유니세프는 방탄소년단과 공동으로 진행한 러브 마이셀프

(LOVE MYSELF) 캠페인으로 4년간 기부금이 360만 달러(약 42억9000만원) 

모였다고 밝혔다. 이 캠페인은 2017년 아동 ․청소년 폭력 근절 등을 주제로 

시작됐으며, 방탄소년단은 음악, 유엔 총회 연설, 인터뷰, SNS 등 다양한 경

57) 김영준, 앞의 글.

58) 조유빈, ｢BTS와 아미는 세상을 어떻게 바꿨나｣, �시사저널�, 2022년 07월 22일자.

59) 오지원, ｢[Y현장 in LA] 부녀부터 시누까지...BTS 공연장에 모인 ‘아미 패밀리’｣, �YTN�, 

2021년 11월 28일자.

60) 이화랑, ｢[스페셜 리포트] ‘찐아미’ 기자가 말하는 A.R.M.Y 이야기｣, �월간중앙�, 2022

년 01월 17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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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로 전 세계에 희망 메시지를 전했다. 여기에 공감한 아미들은 적극적으로 

기부와 선행에 동참했고, 이 과정에서 ‘OneInAnARMY(OIAA)’라는 글로벌 

아미 기부단체도 탄생했다. 2018년 ‘큰 팬덤이 커다란 변화를 만든다’는 슬로

건을 들고 출범한 OIAA는 “많은 사람이 적은 금액을 기부할 때 큰 영향이 발

휘된다”며 아미들의 소액 기부를 주도하는 방식으로 현재까지도 활발히 활

동 중이다.61) 

하지만 한국의 다른 팬덤들 역시 기부를 많이 하고 있다는 점을 생각

할 때, 그 범위와 규모 면에서 아무리 압도적이라 하더라도 기부를 아미

만의 정체성으로 이야기하기는 곤란하다. 특히 아이돌 아티스트들의 생

일을 맞아 팬들이 모금을 진행하여 비영리단체에 아이돌 아티스트의 이

름으로 후원하는 일은 꽤 흔하다. 그런 점에서 언론들 역시 아미들의 사

회적 영향력을 기부에서만이 아니라 아미들이 다양한 사회적 현안에 대

해 내고 있는 목소리에서 찾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아미의 

그러한 활동의 근거를 언론은 방탄소년단이 다양한 사회적 이슈들에 대

해 목소리를 높였다는 것에서 찾고 있다. 다음은 그러한 수많은 분석 중 

하나의 사례다. 

 

세상의 불평등과 폭력을 용인하지 말고, 자신을 사랑하고, 더 나은 세상을 

위해 함께하자는 메시지가 전 세계의 아미를 행동하게 했다. 정치, 환경, 차

별 등 여러 문제에 대해 아미는 목소리를 낸다. ( ․ ․ ․ ․ ․ ․ ) 다양한 캠페인을 

주도하고 많은 기부를 이어오며 여러 현안에 목소리를 높여온 BTS는 아미가 

현실에서 원하는 변화에 대해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도록 격려한다. 그것이 

아미가 사회적 ․환경적 대의를 위해 움직이는 참여자가 되는 이유다. ( ․ ․ ․ ․

․ ․ ) 다양한 정치 ․사회 ․경제적 이슈에 대해 목소리를 높인 것이 BTS의 특

별한 특징이고, 많은 아미가 이에 매력을 느꼈다. (아미가) 다른 팬덤보다 훨

씬 더 비판적이고 정치화된 팬덤이 된 것은 BTS의 색깔이 반영된 결과라고 

61) 위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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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급했다.62) 

방탄소년단에게서 출발한 이러한 움직임이 범위가 점차 확장되고 구

체화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2022년 필리핀 대선에서 아

미의 역할’에 대해 발표한 필리핀 라살대학교의 노엘 교수는 “아미는 청

춘의 대표이자 현 세대에 목소리를 내는 청년들이기도 하다. 아미로 활

동하면서 우리는 사회적 인식을 갖고 성장과 희망이라는 주제로 활동할 

수 있었다”며 “불공정에 맞서 싸우기 위해 사회 참여를 적극적으로 도모

하는 것이 아미의 역할이라고 생각했고, 건강한 정부를 만들기 위해 ‘레

니를 위한 아미’들이 활동하며 각종 억압과 불평등에 대해 성명을 냈다”

는 언급이 기사화되기도 했다.63)

또한 필리핀에서 온 몰리 벨라스코 완솜은 시사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한다. “모든 아미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아미가 

시민 활동에 참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다수다. 많은 아미는 BTS가 정치

적인 메시지를 던지기 때문에 아미들도 정치적이어야 한다고 믿는다”며 

“아미들은 메시지를 구현하기 위해 아시안 혐오, 흑인 인권 등 세계적 사

회문제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불만, 전 세계에 존재하는 편견과 관련해 

행동한다”고 했다. BTS의 메시지를 그들 자신의 커뮤니티나 국가를 위

한 가시적 행동으로 바꾸기를 원한다는 것이다. 그는 《Not Today》 《뱁

새》 같은 노래가 아미의 믿음을 실행하는 모토로 작용했다고 덧붙였다.64) 

팬덤 아미의 이 같은 정치적 에너지는 방탄소년단의 메시지 외에도 일

종의 ‘언더독(underdog)’ 정서가 팬들을 진보적 정치 성향으로 이끌어냈

다는 평가도 있다. “아시아인 보이그룹에 대한 차별과 보이그룹 여성 팬

덤을 향한 멸시에 대항해 적극적으로 투쟁해온 역사가 팬덤 내에 존재한

다. 그러한 싸움의 결과, 방탄소년단과 아미는 영어 ․백인 ․남성 중심의 

62) 조유빈, 앞의 글.

63) 위의 글.

64) 위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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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에 균열을 가져왔다.”65)는 분석 역시 주목할 만하다. 방탄소년단이 

보여줬던 언어독 정서를 아미들 역시 자신들의 역사 속에서 집단적으로 

경험하면서 기존의 지배 질서에 대한 저항의식을 키워왔다고 해석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남아공 아미이자 여성 인권을 위한 단체인 저스티스 

데스크의 듀허스트 대표는 시사인과의 인터뷰에서 “아미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한 세계에서 각기 다른 경험과 역사를 갖고 투쟁을 해온 고유

한 개인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은 ‘소리 지르는 10대 팬’같이 무지한 편

견으로 일축될 수 없다”66)고 말하기도 한다. 언론들은 이렇게 세계 곳곳

의 다양한 아미들 스스로가 진단하고 있는 자신들의 정치적 정체성에 대

해 제시하고 있다.

이렇듯 언론들은 방탄소년단의 사회에 대한 태도가 아미의 사회에 대

한 태도로 반영되고 있다고 분석하고 그것을 기록으로 남기고 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아미들 스스로가 자신들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인

지하고 있으며 그 힘을 깨닫고 있다는 내용들이 주로 문자화되어 기입되

고 있다는 사실이다. 한 기사에서의 인터뷰에 따르면 팬들은 “사회에 선

한 영향력을 끼칠 때 아미라는 공동체의 힘을 느낀다”67)고 한다. 그렇게 

스스로의 힘을 느끼는 “아미는 그들의 목소리가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사회 변화를 위한 강력한 네트워크를 만들어냈다.”68) 정치적 정

체성을 가지고 있으며 그 힘을 자각하고 인지하고 있으면서 책임감까지 

느낀다고 설명되는 아미는 다음과 같이 평가되고 있기도 하다. “아미와 

같은 팬덤이 기존 정당 등의 전통적 정치 영역보다 더 탁월한 공적 활동

이 가능하다는 걸 암시한다. 실제 전 세계 아미들의 숫자는 작은 국가를 

수립할 수 있는 규모이다. BTS와 아미들은 더 인간다운 세상을 위한 다

65) 김영화, ｢전 세계 풀뿌리 운동 에너지원 BTS 팬덤 ‘아미 액티비즘’｣, �시사인�, 2022

년 08월 05일자.

66) 김영화, 위의 글.

67) 이화랑, 앞의 글.

68) 조유빈, 앞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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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한 시민 개입주의 행동을 펼치고 있다. 예를 들어 청각장애인 지원에

서부터 여성대상 증오범죄, 기후위기 대응과 기부에 이르기까지 진정한 

정치라면 다루어야 할 중요한 영역에 개입하고 있다.”69) 언론에 의해 기

입된 아미의 정체성은 다른 팬덤과 달리 기부 및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나아가 사회 정치적 이슈들에 대해서도 발언하는 데에서 찾을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정치적 정체성을 가진 아미는 전통적인 정치 영

역보다 더 탁월하게 공적 활동이 가능한 집단으로까지 평가되고 있기도 

하다. 

팬덤의 정체성은 단지 팬들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팬들을 둘러

싸고 있는 특정한 물질적 배치의 효과다. 이 절에서 열거한 것들은 바로 

그러한 물질적 배치로서의 기입이다. 아미들의 활동과 정체성은 특정한 

방식으로 서술되고, 설명되고, 기사나 칼럼의 형태로 고정되고, 그것이 

다시금 소셜 미디어나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물, 혹은 채팅 메시지의 형

태로 이동하며 다양한 행위자들과 교섭을 펼치게 된다. 이처럼 물질화된 

담론은 팬덤에 자신을 설명할 언어를 제공하고, 팬덤이 특정 사안들을 

맞닥뜨렸을 때 자신들의 전략을 결정할 참조점으로 기능함으로써 팬덤 

정체성에 개입한다. 팬덤의 활동은 기입되고, 그렇게 기입된 것은 팬덤

의 활동을 구성한다. 

이것은 담론의 물질성과 수행성에 관한 이야기다. 방탄소년단 팬덤 아

미의 사례에서 담론은 기사들과 온라인 게시물들, 문자화된 인터뷰들과 

이를 해석하는 칼럼들 등으로 이루어진 물질적 배치로 존재하며, 그것은 

아미가 지금까지 밟아온 길, 즉 ‘역사’를 구성한다. 그리고 그것은 아미의 

행위에 개입하고 아미를 계속해서 구성해낸다. 특정한 방식의 기입들을 

통해 팬덤의 역사가 구성되고, 그렇게 구성된 역사는 다시금 팬덤을 구

성한다. 그러한 의미에서 역사는 담론의 한 종류이며, 담론은 그 자체로 

하나의 행위자-네트워크다. 

69) 안병진, ｢BTS와 나의 해방일지｣, �중앙일보�, 2022년 05월 31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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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팬 행동주의: 팬덤의 정체성을 유지하며 네트워크를 확장하기

앞선 절에서는 아미의 팬덤 정체성이 팬 행동주의를 통해 구성될 수 

있었던 물질적이면서 담론적인 과정을 살펴보았다. 아미들이 보여준 특

정한 행위들은 팬 행동주의로 기입되어 물질화되고, 그렇게 결절된 행위

자로서의 팬 행동주의는 팬덤 정체성을 구성했다. 이번 절에서는 그러한 

팬 행동주의가 어떤 전략을 통해 팬덤을 보호하고 강화하며, 이 과정에

서 팬덤 안팎에 어떤 변화들을 일으키는지 보고자 한다. 팬 행동주의는 

기본적으로 팬덤이 자신과 행복의 대상을 보호하기 위한 전략이며, 이를 

위해 팬덤의 경계를 설정하고 이를 지키고자 노력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때 안전하고 행복한 팬덤 내부를 구성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팬덤 

외부를 길들여야만 한다. 브뤼노 라투르는 과학기술이 만들어지고 실행

되는 실험실의 “내부에서 과학이 더 크고, 더 엄밀하고 더 순수할수록, 

다른 과학자들은 외부에서 더 멀리 나가야만 한다”라고 말했는데, 이는 

외부와 내부 사이에 생길 수 있는 마찰이나 협상으로부터 내부를 고립시

켜 내부가 자신의 일에만 집중하도록 하려면 외부를 확실히 길들여야 하

기 때문이다. 오직 과학만이 존재하는 것 같은 고립된 실험실이 존재할 

수 있는 이유는 “다른 과학자들이 끝없이 투자가를 모으고 사람들의 관심

을 끌고 설득하는 데 분주한 한에서다.”70) 

이는 과학 실험실만이 아니라 팬덤에도 적용된다. 팬덤은 과학 실험실

보다 훨씬 개방적이지만, 팬들은 “‘현생’으로부터 도피해 쉬기 위해” 하

는 덕질을 지키기 위해 특정한 방식으로 팬덤을 팬덤 바깥의 세상과 구분

해낸다는 점71)에서 어느 정도의 고립이 필요하다. 이러한 팬덤 안에서 

팬들이 오직 덕질에만 집중하기 위해서는 덕질에 필요한 물질적 배치들

을 누군가가 계속해서 생산하고 돌봐야 한다. 이를테면, 생일 카페라는 

70) 브뤼노 라투르, �젊은 과학의 전선�, 315쪽.

71) 안희제, 앞의 책, 24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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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덤의 의례를 위해 일부 팬들은 카페 사장들과 협상하고 뽑기 이벤트에 

필요한 경품들을 직접 제작한다. ‘총대’72)라고 불리는 이들은 아티스트

의 컴백 시기에 성적을 올리기 위해 진행되는 ‘총공’을 위해 팀을 꾸리고 

돈을 모으며 스트리밍 및 음원 구매 등의 전략을 세워 실행한다. 팬덤 내

부의 전략과 의례들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이를 통해 덕질이 무사히 진

행되려면 팬덤 외부를 적절히 번역하여 대다수 팬들이 그러한 번역 과정 

자체에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하는 것이다. 이지영

과 안희제는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기원 콘서트 사건 당시 아미들의 

대응을 ‘부분행동’으로 개념화하며, 이것이 팬덤이라는 행위자-네트워

크의 부분적이고 폐쇄적인 활성화라고 분석했다.73) 이때 짚고 넘어가야 

하는 사실은 부분행동 자체가 폐쇄적인 성격을 지닐지언정, 그것은 팬덤 

내부의 안정성을 지탱하고자 팬덤 내부와 외부 사이의 교섭을 전담하는 

행위로, 폐쇄적인 팬덤조차 자신을 유지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자신의 

일부를 외부에 연결될 수 있도록 열어두어야 하는 불가피한 개방성을 보

여주기도 한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팬 행동주의라는 전략은 다시 크게 조정과 확장이라는 

두 전략으로 나뉠 수 있다. 조정은 팬덤이 ‘다양체(multiplicité)’라는 점

과 관련된다. 방탄소년단과 아미의 관계 안에는 주체도, 객체도, 통일성

도 없다는 점을 들어 이들은 ‘방탄-아미 다양체’로 명명될 수 있는데, 여

기서 다양체는 “이질적인 것들이 하나의 원리나 하나의 중심으로 동일화

되지 않으면서 모여 있는 전체”를 의미한다.74) 이 다양체 개념은 수많은 

이질적인 팬이 연결접속할 수 있는 근거로 제시되고 있는데, 팬덤과 아

72) ‘총대(總代)’는 사전적 의미에서 전체의 ‘대표’를 의미하지만, ‘팬클럽 회장’이 존재하

던 과거와 달리 지금은 팬덤을 ‘대표’하는 사람도, ‘대표’하고자 하는 사람도 없다. 여

기서 ‘총대’는 대표라기보다는, 팬덤의 특정한 전략이나 의례를 실행할 때 해당 전략이

나 의례에 국한해서만 주도하는 팬들이다.

73) 이지영 ․ 안희제, 앞의 글.

74) 이지영, �BTS 예술혁명�, 112-11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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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스트가 위기에 처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다양체는 전쟁을 수행하기 위

해 특정한 가치를 중심으로 하나의 전체를 형성하게 된다. 이것이 조정

이다. 팬덤 안의 이질성들을 적절히 다루어 ‘하나’로 구성함으로써 특정

한 판단과 실행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75) 이질성을 조정해내는 데에는 

(특정한 해시태그를 정해서 집단적으로 사용하는 등의) 수많은 실행이 

수반되기 때문에, 전쟁과 함께 그러한 실행들이 끝나면 다시 팬덤은 이

질적인 요소들이 연결접속할 수 있는 다양체로 돌아간다. 

이처럼 조정이 팬덤을 보호하기 위한 전쟁 수행을 위해 팬덤의 경계를 

설정하고 긴장-속-일관성을 성취해내는 전략이라면, 확장은 팬덤의 활

동들이 원활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팬덤 외부를 길들이는 전략이다. 실

험실 안의 과학자들이 실험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실험실 외부로 나가는 

과학자들처럼, 팬덤에서도 외부와 교섭하는 팬들이 존재한다. 앞서 언급

한 팬덤의 불가피한 개방성은 바로 이것이다. 부분행동은 일종의 ‘총대 

메기’, 즉 내부를 유지하기 위한 확장이었다. 

VI. 결론

본 연구에서는 팬덤 정체성과 팬 행동주의에 대한 기존의 단선적인 논

의를 비일관성을 중심으로 재구성하고, 행위자-네트워크 이론을 통해 

팬덤 정체성을 의식과 심리의 차원에서 물질적 배치의 차원으로 전환함

75) 아네마리 몰은 다리 정맥의 동맥경화증을 행위자-네트워크 이론을 통해 다루며 여럿

이자 하나인 것으로서의 질병과 몸을 논했다. 어떤 환자의 몸은 진료과마다, 상황마다 

다른 행위자들과 연결되며 각기 다르게 존재하게 되지만, 치료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다중적인 실재를 ‘하나’로 만들어야만 하는 상황에 직면한다. 이때 다양체로서

의 몸은 잠정적으로 단일한 실재가 되지만, 치료 과정이 끝나면 다시 그것은 다중적인 

것이 된다. 본 연구는 이처럼 여럿이자 하나인 것, 혹은 여럿과 하나 사이의 진동을 통

해 다양체로서의 팬덤이 특정한 행위를 위해 ‘하나’로 모이는 현상을 설명하고자 했다. 

이에 대해서는 아네마리 몰, �바디 멀티플�을 참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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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써 팬 행동주의를 잠재적인 것이 아닌 현행적인 것으로 바라보고자 

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팬덤 정체성을 기사, 칼럼 등 온라인상의 기

입들을 중심으로 하는 네트워크의 효과이자, 그것들이 결절된 하나의 행

위자로 개념화했다. 이때 팬덤 정체성은 안정적인 것이기보다 계속해서 

안정화되어야 하는 것이 되며, 팬 행동주의는 그러한 안정화를 위한 하

나의 (때로 불가피한) 전략이 된다. 바로 그러한 이유에서 팬 행동주의는 

팬덤 정체성에 내재된 가능성이기보다, 팬덤 정체성과 서로를 동시에 구

성해내고 유지하는 것으로, 언제나 이미 진행 중인 행위가 된다. 이때 아

미의 경우 팬 행동주의는 기입들을 통해 해당 팬덤의 역사로 자리매김하

였고, 팬덤은 새로운 사건들을 마주할 때 자신들의 과거 행위를 참고하

는 과정에서 기입들로 결절된 팬 행동주의에 영향을 받게 된다. 이렇게 

팬덤, 팬덤 정체성, 팬 행동주의는 서로의 행위 경로를 계속해서 변형하

는 행위자들이자 서로의 매개가 된다. 

본 연구는 팬덤을 소재로 삼고 있지만, 팬덤 연구에 그치기보다 정체

성과 행동주의의 관계 자체에 대해서 고찰하고자 했다. 또한, 비록 본 논

문에서 중심적으로 다루고 있지는 않으나 ‘역사’를 행위자-네트워크 이

론을 통해 하나의 블랙박스로 개념화함으로써 ‘설명 대상으로서의 역사’

를 제안하여 기존의 마찰을 해소하는 데 일부 기여하고자 했다. (사회 구

조와 같은 개념과 비슷한 결에서) 기존 사회이론에서 설명의 근거로 자주 

동원되는 역사 개념은 역사를 (사회 구조와 같은 개념과 마찬가지로) 설

명의 대상으로 이해하는 행위자-네트워크 이론의 방향과 마찰을 빚곤 

했다. 역사를 칼럼이나 논문, 기사 등의 형태로 기입되어 만들어진 불변

하는 가동물이자, 설명할 필요 없이 설명의 근거로 쉽게 사용될 수 있게 

된 블랙박스로 이해하게 될 때, 역사는 계속해서 구성되는 것이자, 현재

의 행위들을 구성하는 하나의 행위자가 된다. 이는 역사라는 개념에 대

한 행위자-네트워크 이론의 개입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자, 기존 사회

이론에서 역사가 지닌 설명력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 

아미의 역사는 특히 아미가 사회 정의를 실현하고자 노력한 실행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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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되어 왔다. 즉, 아미의 역사는 행동주의다. 아미라는 팬덤에 대하여 

행동주의는 팬덤의 역사와 대응되며, 행동주의 그 자체가 결절된 하나의 

행위자이기도 한 것이다. 2030부산세계박람회 기원 콘서트 사건에 아

미들이 대응한 방식인 부분행동과 그 전제로서의 팬덤의 경계를 구성한 

것은 아미의 역사로서의 팬 행동주의라는 행위자였다. 따라서 해당 사건

에서 발견된 것은 행위자로 결절된 팬 행동주의다. 아미는 자신의 경계

를 정의하고 보존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행동주의라는 자신의 역사를 동

원했고, 행동주의는 사건들의 연쇄 안에서 형성된 가치를 실현함으로써 

자신을 강화하는 데 아미를 동원했다. 그런 맥락에서 아미라는 팬덤 정

체성은 팬덤과 팬 행동주의 사이의 상호구성 관계를 보여주는 하나의 사

례다. 

팬덤 정체성과 팬 행동주의, 그리고 역사 개념에 대한 본 연구의 개입에

서 드러나듯, 행위자-네트워크 이론을 사용하는 이유는 단순히 비인간 행

위자를 연구의 대상으로 끌어들이는 것을 넘어선다. 행위자-네트워크 이

론을 통해 우리는 행위자들이 서로의 매개가 되어 서로를 변형하는 역동적

인 과정을 포착하고, 나아가 행위의 원인으로 본질화(naturalization)되

어 온 개념들을 행위들의 결과로 이해함으로써 그것을 설명의 근거에서 

설명의 대상으로 전환한다. 어떤 개념을 설명의 대상으로 구성해내는 것

은 그것에 대한 이론적, 실천적 개입의 가능성을 열어젖히는 것이다. 이

때 이론은 현실로부터 출발하여 현실 속의 모순들과 비일관성들까지 담

아낼 수 있는 도구가 된다. 

소수-되기, 혹은 총체화하는 힘에 대한 전쟁으로서의 행동주의는 사

회를 더 나은 방향으로 만들어가는 가치와 결부된 행위이다. 다양한 사

례들에서 행동주의의 가능성이나 잠재성을 발견하는 것은 물론 유의미

하지만, 그렇게 발견된 가능성이나 잠재성을 현실화하는 문제는 대부

분 수수께끼로 남곤 한다. ‘정치적 가능성’이라는 표현이 종종 공허한 

희망이나 낙관에 그치는 것은 그러한 이유다. 그런 이유에서 본 연구는 

팬덤을 중심으로 팬 행동주의를 잠재적인 것이 아니라 언제나 이미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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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중인 정치 행위로 이해하고자 했다. 팬 행동주의, 나아가 행동주의

를 하나의 행위자-네트워크로 재회집하는 것은 더 나은 사회를 향한 

희망 혹은 낙관을 잠재성이나 가능성의 영역에 남겨두는 대신, 그것을 

위해 가장 가까운 일상에서 저항의 물질적 근거를 마련하는 일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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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assembling Fan Activism 

- Fandom Identity as Material Assemblage and 

Strategies of Identity Maintenance -

Lee, Jiyoung ･ Ahn, Heejeh

Through the case of BTS’s fandom “A.R.M.Y.,” this study reconfigures 

the existing linear discussion of fandom identity and fan activism by centering 

on incoherence, and looks at fan activism as actual by understanding fandom 

identity as a dimension of material assemblage through actor-network theory. 

To this end, this study conceptualizes fandom identity as an effect of actor- 

networks and as another actor in which actors are punctualised. Fandom 

identity is then an actor that needs to be continually stabilized, and fan 

activism is an ongoing strategy for that stabilization. In the case of A.R.M.Y., 

their history has been defined by actions that have sought to realize social 

justice in particular. For the fandom A.R.M.Y., activism corresponds to the 

history of the fandom. A.R.M.Y. has mobilized its history of activism in the 

process of defining and preserving its boundaries, and activism has mobilized 

A.R.M.Y. in empowering itself by realizing the values formed within the 

chain of events. In this context, A.R.M.Y.’s fandom identity is an example 

of the mutually constitutive relationship between fandom and fan activism. 

Although this study takes fandom as its subject, it does not stop at the study 

of fandom, but examines the relationship between identity and activism 

itself, and seeks to resolve the friction by conceptualizing ‘history’ as a 



44  문화콘텐츠연구 제29호

black-box, a concept that creates friction between existing social theory and 

actor-network theory. Activism as a becoming-minoritarian or a war against 

totalizing power is an act that is connected to the value of making society 

better. Reassembling fan activism, further, activism itself as an actor-network, 

can be a way to create a material basis for resistance in everyday world, 

instead of leaving hope or optimism for a better society in the realm of the 

potential or possible.

Key Words : A.R.M.Y, BTS, Actor-network Theory, Fan Activism, 

Fandom Identity, K-culture


